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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부룩한 속, 복부 팽만감까지…한미약품, 증상별 소화제 라인업 구축

과식·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소화불량 증가…가정상비약 수요 확대
[image: ]복합 소화제 ‘소하자임플러스’·가스제거제 ‘까스앤프리’로 증상별 관리

<사진> 한미약품의 일반의약품 소화제 소하자임플러스정, 까스앤프리츄정.

(2026년 9월 30일) 명절 연휴 동안 평소보다 많은 음식 섭취와 기름진 식단이 이어지면서 일상 복귀 이후에도 체함과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등 소화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화 관련 증상에 맞춰 복합 소화제 ‘소하자임플러스정’과 장내 가스제거제 ‘까스앤프리츄정’ 등 증상별 일반의약품 소화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소하자임플러스정’은 소화를 돕는 8가지 성분을 함유한 복합 소화제로, 다양한 소화 관련 증상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반의약품이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복용 패턴과 가정상비약 수요를 반영해 기존 10정 제품에 이어 30정 덕용 포장도 출시했다. 일시적인 과식이나 단발성 소화불량에는 10정 제품을, 반복되는 소화 불편이나 가정상비약으로 구비하려는 소비자에게는 30정 제품을 제안할 수 있어 활용도를 높였다.

복부 팽만감이나 장내 가스로 인한 불편이 고민이라면 ‘까스앤프리츄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까스앤프리는 장내 가스 제거를 돕는 시메티콘 단일 성분 일반의약품으로, 복부 팽만감과 공기삼킴증 등으로 인한 불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민트향이 첨가된 츄어블 정제로 물 없이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휴대와 복용이 편리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명절 연휴 이후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 섭취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미약품은 소화불량부터 장내 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감까지 증상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하자임플러스정과 까스앤프리츄정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이자 한미약품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공급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끝>

■ 자료 문의 : 안종연 대리 (02 410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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